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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7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

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

영수),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

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

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법제 분야뿐

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

와 토론을 진행했다.

 *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

(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

(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

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한 제2주제에서

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등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법제동향의 변화를 

짚어보고,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문서와 북한 내부 법령과의 효력 관계 등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바람직한 북한의 입법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팬데믹,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변화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한 국제협력을 매개로 한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비하는 노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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